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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산 명품 미역의 대명사

〈海 맑은 번영수산〉

〈海맑은 번영수산〉김분순 사장

대표이사 긴부수

산 높고 물맑은 고을의 경기도 양평군, 서종면 문호리에 위치한 아담한 2 
층 공장 건물의 < 海맑은 번영수산〉을 방문 했다.

바다에서 태어난 미역이 왜 이곳 까지 이동해야 하는지를 저절로 깨닫게 

해 줄 정도로 공장 주변이나, 공장 내부는 깔끔하고 쾌적 했다.

예로부터 미역이라는 식품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해서 

인지 요즈음은 그 가치를 좀 소홀히 하는 편이어서 , <김분순 > 사장은 산모 

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즐기는 식품으로 인식 시키고자 노력 하고 있다.

< 김분순 > 사장은 사람들이 왜 미역이 몸에 좋은 줄을 알면서도 점점 챙 

기지 않게 되었을까? 생각 했을때 양식 미역이 대량 생산되어 흔하게 되 

니, 자연히 질이 떨어져 미역 맛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.

원래 미역의 고향이 어디인가? 동해안 깊은 바닷속 바위섬, 해녀들만이 

손끝으로 하나하나 만질수 

있는 귀한 식품! 그 옛날 고 

려 개국 공신 박윤옹 장군 

에게 나랏님께서 하사품으 

로 주실 만큼 흔치 않았던 

먹거리 였다는 것이 지금도 

경상도 울산 판지 마을의< 

채암비 > 라는 비석이 증명 

하고 있다. 박씨 문중은 지 

금도 <자연산 미역〉을 올 

려 놓고 제를 올린다고 한 

다.

< 김분순 > 사장은 어떻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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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 해서든지 양식 미역이 아닌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< 자연산 미 

역〉을 사람들에게 맛보게 해야 미역의 참 맛을 알고 저절로 즐기 

는 식품이 될 것이라 확신 하였다. 그래서 나름대로 산지를 틈나 

는 대로 탐방 하면서 질 좋은 자연산 미역을 확보 하려고 노력 하 

고 있다.

그러나 이 질좋은 자연산 미역을 먼저 알아 보고 소비자들에게 

건 낼 때 까지는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. 우선 첫째 모 

든 자연산 먹거리가 그렇듯이 일년 에 딱 한번만 채취 할 수 있어 

양이 넉넉지 않고, 또 해녀들이 힘들여 바닷 속에서 건져 올렸다 

하더라도 햇볕과 바람이 알맞게 협조해 주어야 최상의 제품이 나 

올 수 있기 때문이다.

둘째는 위생적으로 건조 과정이 큰 문제 이다. 사실 얕은 바다 

에서 대량으로 생산 되는 양식 미역은 제 철도 없이 손쉽게 수집 

되므로 기계적 인 도움으로 다소 더 위생적 이라 할만하겠으나, 가 

장중요한 < 맛〉이 떨어져 특히 요즘신세대들에게 “ 미역의 깊 

은 맛”을 느끼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 되었다.

< 김분순 > 사장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먹거리를 산모 만이 아 
닌, 세상사람들에게 알려줄까 동분서주 하고 있다.鬭 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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